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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원유 공급과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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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당분간 원유 공급량일 것 같습니다. 제일 산유국이 러시아로부터 미국으로 자리를 바꾼 점도 의의가 깊지만, 이란이 서방 6개국과의 핵무기 개발방지 합의에 도달한 사실도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란이 서방 국가들과 핵 문제로 인한 경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 수츨은 연간 140만 배럴로 감소했었습니다. 즉 서방 국가들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사주지 않은 겁니다. 이란은 한때 하루에 240만 배럴을 수출했었지만 2014년 현재 하루 수출량이 140만 배럴로 감소했습니다.  이란의 경제는  원유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은 과거 수년 동안 이란의 경제는 비참해졌던 것입니다.  이란의 핵 타협이 미국의 의회인준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란이 수출원유량을 급속도로 증가시키지는 못하겠지만, 2016년 중반까지는 일일 생산량을 270만 배럴까지 증산할 전망입니다. 
이란이 경제 제제를 받고 있던 동안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라크이었습니다.  이란이 수출하지 못하는 분량을 이 두 나라가 증산하여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원유수출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면서 현재 2,00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란이 하루 수출량을 거의 300만 배럴로 증가시킨다면 이미 과잉 공급 상태인 원유시장은 다욱 가격하락을 유발할 것은 당연합니다.  원유 공급 과다 현상이 산유국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 향상, 미국의 쉐일 오일 (암유)와 수평채유 방법인 프랙춰링 채유기술 때문에 제일 원유 수입국가였던 미국의  원유 수입도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OECD 국가의 총체적 인구증가율은 연간 1% 이지만 OECD 이외의 인구 증가율은 1.7%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화석원유를 주로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는 인구 증가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효율이 크게 향상했기 때문입니다.  1 파운드 물의 온도를 화씨로 1도 변경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1 BTU라고 물리학에서 정의 합니다.  국내생산량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1973년부터 1995년 사이에 32%나 감소했습니다. 즉 연간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연간 1.6%씩 감소했던 것입니다. 에너지 소비효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의 발달과 인구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타주와 콜로라도 주 일대에 저장되어 있는 쉐일 오일 (암유)의 원유량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유보유량보다 많다고 하니 미국이 1970년 대에 수난을 당했던 원유생산국의 농간에 더 이상 좌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염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유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에너지 생산에 경제를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여덟 개 주 즉  앨라스카,  노스 다코타, 뉴 멕시코,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및 텍사스주는  오일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가 악화하고 나머지 40여 개 주는 경제가 향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르 원유생산의 증가가  주에 따라 좋은 소식일 수도 나뿐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끝
